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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관료 지원사업은 국내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계획

된 사업으로, 공연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 

지원대상 공연은 전문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, 주식

회사, 엔터테인먼트사의 자체기획공연 및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, 라

이센스 뮤지컬, 동일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

제외 된다. 또한 국립ㆍ공립(도ㆍ시ㆍ군립)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, 언론사 및 

언론사 소속단체, 협회,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, 학교,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

소속단체,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, 지원을 받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

체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.  

사업심의는 공연단체의 역량(30%), 공연작품의 예술성(50%), 해당분야 발전에 

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(20%)를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, 총 80이 신청

되어 51건이 선정되었다. 

금회 대관료 지원사업의 선정비율은 63.7%로 그동안의 평균선정비율(지난 4, 

5, 6, 7, 8월 평균 선정비율 68.8%)보다 낮아졌다. 이는 신청 프로그램 중 예술

적 수준이 부족하거나, 지원신청서 작성이 미흡한 단체 그리고 협회 등이 다수 

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.   

대관료 지원사업이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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